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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 방직업체 염색가공업무에서 발생한 
대동맥혈전증

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염색가공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이○○(55세, 남)은 1975년 4월 방직업체 염색부의 염색가공 업무에 종사하다가 

2000년 9월 17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시작되어 가슴쪽
으로 올라오며 온몸이 뒤틀리는 증상으로 I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급
성 대동맥 폐쇄로 진단받고 대동맥 혈전제거술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이○○이 근무한 D사는 원단의 염색 가공업체로 염색가공공정은 크게 사염작업공

정과 원단작업공정으로 구분된다. 염색공정에서 반응성염료, 분산염료 등 다양한 염
료와 유연제, 완염제, 균염제, 대전방지제, 환원제, 촉염제, 정수연화제 등 조제가 사
용된다. 준비완성팀, 사염사업부, 배합실의 리와인더, 염색팀, 배합기 단위공정에서의 
분진(3종 분진)과 산류(가성소다, 초산, 개미산)의 1999~2000년도 작업환경 측정에서 
산류는 미검출 또는 노출기준의 1/10 미만 수준, 분진은 1/5 미만 수준이었다.

3 의학적 소견
최근 3년 간의 특수건강진단과 피보험자건강진단에서 1998년 혈압이 140/90mmHg

로 혈압관리 소견을 보였으나 2차 소견은 정상이었다. 이○○은 입사 전에는 건강히 



혈관질환

지냈는데, 2000년 8월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폐렴 또는 
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9월 17일 I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혈전증으로 
인한 급성 대동맥 폐쇄로 진단받고 대동맥 혈전제거술을 받았다. 그후에도 대동맥 폐
쇄의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후복막혈종으로 경피적 배액술, 하지피부괴사로 괴사 변
연 절제후 피부이식술과 족관절 융합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. 담배는 30여년 간 하루 
평균 10개피 내외 정도를 피워왔다. 음주는 월 3~4회 정도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. 입
사 전까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, 장기간 약물복용 경력도 없다. 결핵, 당뇨, 고
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력도 없었다.

4 결 론
이○○의 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대동맥폐쇄는
① 1975년부터 원단의 염색가공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, 

② 화학물질과 연관된 이러한 혈전색전증의 보고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며, 

③ 과거병력과 의무기록 검토 결과, 혈전 성향의 유전 질환이나 발생 위험성이 높
은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었으나, 급성 혈전증으로 인한 대동맥 폐쇄는 비직업
적인 혈관질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

작업 중에 노출된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
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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